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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화학기업 “한국 떠나겠다!”
오웬스코닝 이어 KOC도 직장폐쇄 고비 … 사업철수 진지하게 고려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진기지로 삼고 둥지를 튼 다국적 화학기업들이 극심한 노사분규로 잇따라 직

장을 폐쇄하는 등 국내사업 정리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직장폐쇄는 노조 파업에 맞서는 사용자 측의 대응행위로 노조가 쟁의행위(파업)에 들어갔을 때만 단행할 수 

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기다렸다는 듯 직장을 폐쇄해서도 안 되고 통상적 법해석에 따르면 “방어적이

고 수동적일 것”과 “노조의 파업에 어느 정도 참는 의무”가 있어야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2003년 들어 직장폐쇄에 들어간 외국기업은 KOC를 비롯해 한국오웬스코닝, 테트라팩, KGI증권 등 모두 4

개에 이르고 있다.

울주군 온산읍에 자리잡은 외국인 투자기업 KOC(전 한국오츠카)는 노조의 전면파업에 맞서 8월11일 오전 8

시30분부터 직장을 폐쇄했다. KOC는 6월4일부터 임금단체협상을 시작했으나 노조(조합원 41명)가 7월8일 7차 

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조정을 신청한 데 이어 7월22일부터 부분파업, 24일부터는 전면파업에 들어갔

다.

노사는 단체협상 부문에는 합의했으나 임금인상의 폭을 놓고 노조가 무노동 무임금은 18% 인상에 격려금 

100만원, 무노동 유임금에는 12% 인상에 격려금 100%를 요구한 반면, 회사는 7% 인상안만 제시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988년 11월 자본금 50억원에 한국과 일본 합작기업인 한국오츠카로 출범한 KOC는 현재 전체 직원수가 임

원까지 합쳐 63명, 2002년 매출액이 200억원대에 이른다.

발포제 원료 등 정밀화학제품을 생산해 동남아 지역과 유럽 등으로 수출하는 KOC는 매출액의 6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2002년 말 오츠카 등 일본 지분이 94%까지 늘어났다.

KOC 관계자는 “2003년 25억원의 경영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도 단제협상에서 수당 등 임금부문에 대한 노

조의 요구를 많이 수용했으나 노조가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해 직장폐쇄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OC 노사는 다행히도 8월12일 기본급 7.99% 인상, 생산목표 달성 시 성과급 50-100% 지급, 조정수당 일부 

통상급화, 사원용 주택 구입, 주간 근무자에 보전수당 5만원 지급 등에 합의하고 직장 폐쇄를 철회했다.

미국계 화학기업인 한국오웬스코닝(대표 James Blaszcyk)은 노조의 인사ㆍ경영권 참여와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에 맞서 7월23일 경북 김천공장에 대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오웬스코닝은 자동차부품, 운송, 전자, 군사시설, 항공우주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는 최첨단 복합소재 

및 유리섬유를 생산해 전체 생산량 5만8000톤의 40% 가량을 수출하는 등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진기

지로 활용해 왔다.

오웬스코닝 노사 역시 8월12일 임금단체협상 잠정 합의안에 동의하고 1개월 가까이 끌어온 직장폐쇄를 철회

했으며, 8월14일부터 정상 조업에 들어갔다.

직장폐쇄 외국계 화학기업 현황

회사명 직장폐쇄 시기 생산제품 매출액/종업원수 직장폐쇄 원인

한국오웬스코닝 7월23일 복합소재 855억원, 270명 경영권 참여,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

KOC 8월11일 발포제 원료 200억원, 63명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

테트라팩 7월28일 우유포장지 150명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

†*는 주식거래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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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포장재 전문 생산기업 테트라팩도 최근 노조 파업에 따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적대적 노사관계가 악화를 거듭해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으

며, 특히 노사분규의 원인이 경영권 참여까지 이르는 등 심각성을 더하고 있어 일부 외국기업은 아예 국내사

업 철수도 심각히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2003년 들어 1-7월지 총 236건의 고충 처리가 의뢰됐으며, 이 가운데 노사문제가 55건으

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기업이 호소하는 고충 4건 중 1건이 노사문제로 1999년 한해 동안 노사문제가 단 7건

으로 전체 의뢰건 중 8%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할 때 건수로는 8배, 비율로는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노사문제는 2000년 32건, 2001년 57건, 2002년 102건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여 외국인 투자기업을 괴롭

히는 최대 복병으로 부상했다.

<Chemical Journal 2003/08/18>


